
정유, 남북긴장 고조로 “촉각”
북한 리스크로 바이어 문의전화 빗발 … 대응마련 착수

남북 긴장이 고조되면서 산업계도 사태 추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.

남북 긴장상태가 장기화되면 환율 변동성을 높이고 실물경제의 침체를 유발하는 등 부작용이 커질 수 있다

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.

최근 엔저현상 등 변수가 있지만 남북긴장은 환율 급등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. 2010년 천안함 침몰사건 때

도 환율이 뛰면서 산업계와 금융시장에 충격을 주었으며, 실제로 원·달러 환율은 4월9일까지 5일째 오르고 있

다.

환율 상승은 통상 수출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것으로 인식되지만, 지금처럼 북한 리스크가 고조될 때는 오히

려 관련기업의 신용도를 떨어뜨려 수출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우려하고 있다.

남북 긴장상태가 장기화하면서 수출제품의 안정적인 공급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면 해외 바이어가 공급선을

바꿀 수도 있기 때문이다.

수출 1위인 휘발유·경유 등 석유제품을 생산하는 정유기업들은 수출이 전체 생산량의 60%를 웃돌아 최근

해외 바이어들의 반응을 살피기 바쁜 것으로 알려졌다.

이미 일부 바이어는 수급에 차질을 빚지 않을까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.

정유 관계자는 “북한 리스크의 수위가 점점 올라가면서 해외 수요기업들로부터 <공급에 문제가 없느냐>는

문의전화가 빗발치고 있다”며 “생산활동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안심시키고 있지만 우려를 불식시키기가 쉽지

않다”고 털어놨다.

시장에서는 한때 한국에 사무소를 둔 메이저 석유기업이 일부 직원을 철수시킬 것이라는 소문도 나돌았지

만 확인되지는 않았다.

코트라(KOTRA)와 한국무역협회 등 국내 수출지원기관들은 수출업무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대응책 마련

에 착수했다.

무역협회 관계자는 “아직은 수출계약 파기나 거래선 이탈 등 불이익을 당한 사례가 접수되지 않았지만, 한

반도 긴장이 장기화할 것에 대비해 바이어 동향 파악 등 지원활동을 강화하고 있다”고 밝혔다. <저작권자 연

합뉴스 - 무단전재․재배포 금지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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